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8회차
	활동 일자
	2026년 8 월 27 일

	청년 성명
	송세온
	어르신 성함
	남귀순

	다음 회차 만남 일시
	-
	다음 회차 만남 장소
	-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오늘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지막 활동인 만큼 새로운 내용을 교육하기보다는 그동안 함께했던 활동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전 회차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하나씩 떠올려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만들기 활동, 키오스크 체험, 생활 속 의료기기 알아보기 등 그동안 함께했던 여러 활동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미리 준비해 온 활동 앨범을 어르신과 함께 보았습니다. 활동 중 찍었던 사진과 기록들을 한 장씩 살펴보며 “이때 이런 활동을 했었지” 하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고, 어르신께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재미있었던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회차라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새로운 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활동과 추억을 함께 돌아보며 마무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과 처음 만났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활동 앨범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함께하며 쌓아온 기억을 나누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림일기를 작성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일기의 주제는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한마디’였는데, 저는 어르신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나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청년참여자 대학생을 만나서 기뻤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글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셔서 그 말씀을 제가 대신 그림일기에 적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자’와 같이 어르신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제가 그 한마디의 주체가 되어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어르신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생각에 무척 뭉클했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활동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의 활동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고, 저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오늘 활동을 통해 봉사는 단순히 무언가를 알려드리거나 도움을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기억과 마음을 남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활동 앨범을 어르신께 드렸는데, 표지에 함께 찍은 사진이 더러워질까 봐 사진이 보이는 면을 안쪽으로 돌려 품에 안고 가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혹시 사진이 상할까 걱정되어 미리 코팅까지 해두었는데도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어르신께서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르신께 도움을 드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회차를 함께하면서 오히려 저 역시 어르신께 많은 마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에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이번 회차가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은 없지만, 다시 어르신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르신의 이야기도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르신께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실 때 활동에 더 자연스럽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만들기 활동을 특히 즐거워하셨던 만큼, 다시 함께하게 된다면 교육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더 많이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어르신께서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을 구성해보고 싶습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처음에는 어르신께 도움이 되는 교육을 잘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러 회차를 함께하면서 교육 내용만큼이나 서로 익숙해지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어르신께서 활동에 편하게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저에게도 매주 만남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활동과 대화가 어르신께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고 따뜻한 기억을 얻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